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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협박과 우리의 대처

17-05-12

사드 (THAAD)가 한국 대선 이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사드가 대선의 쟁점이 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드는 어디까지나 방위체계입니다. 일주일이 멀다 할 만치 북한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당연히 한국은 그런 협박에 맞설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단거리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 (Patriot) 요격 무기 체계는 한국과 일본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라오는 적성 비행체를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방위무기로서 패트리엇 체계는 그 효능이 잘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락 전쟁에서 실전 요격한 결과는 42번 발사하여 41회 성공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이락 전쟁 때의 결과이지만 지금은 훨씬 더 발전한 무기 체계입니다. 


페트리엇 요격무기는 40여년 전에 미국이 개발한 요격 무기로서 매년 개량에 개량을 계속하여 반미 친미를 가리지 않고 어느 나라도 그 효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패트리엇 요격무기는 이미 13개 미국 우방국가에 비치되어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무기체계는 사정거리가 70KM이고 그 항해 속도는 마하 2 즉 음속의 2배입니다. 그 요격무기가 재래식 전쟁에서는 완전한 요격 체계이지만 핵무기를 적재하고 날라오는 비행체를 요격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핵무기를 적재하고 비행하는 운반 미사일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비행체이기 때문에 패트리엇으로는 요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4월 하순에 경북 상주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미 요격이 가능하지만 완전한 요격 준비는 2017년 연말까지 완성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드는 사정 거리가 200KM이고 150 KM의 고도에서 적성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날로 거세지는 북한의 협박에 사드의 배치는 한시라도 조속히 한국에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대선 후보를 포함해서 일부의 인접국은 그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그들은 사드에 사용되는 레이다가 인접 국가들을 다 샅샅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나 미국의 스파이 인공위성은 이미 세계의 모든 지역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기지의 사실입니다. 뒷 산에서 자주 출현하는 늑대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치는 것을 왜 옆집에서 항의를 한답니까? 이미 한국에 들여온 사드를 다음 대통령에게 배치여부를 넘기라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드는 한국에 배치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분규 없이 사드의 배치가 완료되기르를 비랍니다.  끝 
